
고용노동부
보도설명자료

보도시점 2023. 11. 15.(수)  배포 즉시

청년 등 취약계층의 임금체불 
피해구제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.

1. 관련 기사
□ 11.15.(수) MBC, “‘체불임금 대신 줄테니 고소 취하하라’ 피해자 두 번 

울린 근로감독관”
2. 설명 내용
□ 신고사건의 취하와 대지급금 지급은 별개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임
 ㅇ 보도된 기업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신고사건 중 3건은 피해근로자가  

처벌을 희망하여 범죄인지 후 ‘기소’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, 
송치된 사건의 피해근로자 3명은 신고사건의 취하와 관계없이 간이
대지급금을 지급받았음 

□ 보도내용의 경위를 파악하고, 지침 명확화 및 교육강화 등으로 체불사건이 
원칙에 따라 처리되고, 근로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음

□ 한편, 이미 지급된 대지급금은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상권 행사 등 가용한 
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회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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